
2010년 4월 6일 (화) 계시 <하나님은 사랑(100205)> 정은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화목교회 캠퍼스 모델부 정은지입니다. 

2010년 2월 5일 월명동에서 하나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며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회개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 아무 말도 없으시고 너무 냉냉 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딱 한마디만이라도 해주세요.’ 하며 사랑

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인처럼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신부의 입장에서 회개를 하니 그 순간 마음이 기뻐지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있는 이곳은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곳이다. 여기를 봐도 사랑, 저기를 봐도 사랑. 천국은 나를 진정 사랑하는 마

음, 그 진실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아니면 오지 못한다. 천국의 키는 사랑, 내가 원하는 모양의 사랑이여야 딱 맞아 들

어오게 된다. 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나의 사랑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바라본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때가 되고 수준이 되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지. 

그러니 끝까지 하라는 것이다. 나는 너희 스스로 깨달아야 하기에 그래야 완전한 너희 것이 되기에 너희 연단을 지켜

보고 있노라. 

그러니 아무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다고 멈추지 말아라. 끝까지 부르고 기도하라. 기도가 나를 깊이 사랑하여 만나는 

길이니 수시로 기도하라. 기도할수록 너의 마음은 깨끗해지고 신령해져서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기도하기를 바란다. 

나는 늘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나를 언제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려하나, 언제 사랑의 목소리로 불러주려나. 항상 내가 

먼저 너희를 기다린다. 그러니 찾아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의 마음의 방으로 들어간다. 사랑은 사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지. 

그래서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며 기도할 때는 속수무책 사탄들은 이겨낼 길이 없다. 사랑, 무엇을 하든지 나에 대한 사

랑에 틈이 생기면 사탄들은 가장 좋아하며 너희를 마구마구 흔든다. 

그러니 매일 사랑으로 나를 만나고 대화해야 이길 수 있어. 너희는 굳건하게 나를 사랑하며 잊지 말아라. 

사탄은 사랑을 늘 노리고 있고 어떻게 하면 깨트릴까 생각한다. 

시기, 질투, 서운함, 섭섭함, 소외감, 외로움 모든 것들은 그들의 것이며 사랑과 바꾸기 가장 쉬운 것들이다.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너 하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나의 사랑을 알고 유혹받지 말지어다. 

나와 더 깊이 만나려하고 기도하려는 이때에 너희의 결심과 각오를 듣고 사탄들이 가만히 잊지 않고 얼마나 주시하겠

느냐. 하지만 나 여호와가 너희를 기다리고 지키고 있으며 말씀에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었으니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나를 찾고 부르라. 사탄의 약점인 사랑,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랑을 가지고 내 앞에 나아오라. 

잠으로, 의욕이 떨어지게, 낙심하게, 환경 탓하게, 자책하게 만들며 나를 향한 사랑으로 시작된 너희들의 마음을 꺽을 

것이니 긴장하여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싹 자르고 나에게 사랑으로 기도하라. 

사랑하는 사람과는 하루 종일 대화해도 질리지 않아. 해도 해도 모자란 것이 아니냐. 나와 그런 기도를 하자. 그런 대

화를 하자. 설레지 않느냐. 나는 너무 설렌다. 시간이 가는 줄 모르니 대화를 끊고 싶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해보자. 나 

기다리겠노라. 누가 나에게 나를 두근거리고 설레게 하는 사랑으로 다가올지 기다리겠노라. 나는 많은 자들을 그렇게 

만나고 싶다. 

사랑. 뜨거운 사랑, 언제나 첫사랑을 하고 싶다. 첫사랑의 열정과 애뜻함을 찾아 만나자. 나는 준비하고 기다리노라. 

내 사랑, 나의 섭리사 신부들, 내 유일한 기쁨이요, 웃음이 되어주는 섭리사를 사랑한다. 너희 선생의 신부의 조건을 

모두 닮아 나를 만족시켜 다오. 인간으로서 가장 정확하고 완성된 신부의 본을 보이는 자니 모두 그와 같은 자가 되기

를 바란다. 

사랑,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없도다. 가장 빨리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은 사랑, 사랑뿐이다. 

나 여호와는 한마디로 사랑이다. 사랑한다. 

내 섭리사 신부들 사랑한다. 너무나도 사랑한다. 

이제 매일 사랑으로 뜨겁게 만나고 대화하자. 매일 매일이다. 

그래야 항상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사랑한다.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